
No. 1145  MAR 20, 2026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KACCWA·회장 오명규, 이사장 은지연)가 3월 14일(토) 벨뷰 상공회의소 회의실(1611 116th Ave NE)에서 3월 타운홀 미팅을 개최
했다. 이번 모임에는 15명의 참가자가 자리를 함께하며 워싱턴주 정부 조달 계약, 소상공인 재정 전략, PSE 전기차 리베이트, AI 활용법 등 한인 비즈니스 현장에
서 절실한 주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안데일리 김승규 기자>

theonelogisllc.com

벨뷰 425-818-8248. 11418 NE 19th St (OL 병원 위)
린우드 425-640-7585. 3333 184th St SW (H Mart 옆)

주�패밀리�클리닉
소아진료   부인진료   보톡스 필러 

성인진료     노인진료 

425.409.9247
kk@joofamilyclinic.com
www.joofamilyclinic.com

22618 Hwy 99, #106 Edmonds, WA 98026 (부한플라자)

Mon:     9am~6pm
Tue~Fri:8am~6pm 
   Sat:       8am~1pm

Open Hours
•

    ads@mhankook.com미디어한국 전자신문 및 뉴스레터 구독 신청 및 문의

 <관련기사 Page-20> <관련기사 Page-20>

Tel: 206.779.5382 /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 E-mail: ads@mhankook.com

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Haninsosik

미디어한국, 스포츠서울, 코리아타운데일리, 우먼즈 전자신문을
한 눈에 로컬뉴스, 미주뉴스, 한국뉴스, 전문가칼럼, 벼룩시장까지

haninsosik.com을 방문하시면
전자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컬뉴스, 미주뉴스, 한국뉴스, 전문가칼럼,
벼룩시장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3월 14일 벨뷰서 개최…15명 참가자 정부 조달·재정·전기차·AI 등 폭넓은 주제 논의3월 14일 벨뷰서 개최…15명 참가자 정부 조달·재정·전기차·AI 등 폭넓은 주제 논의

"웹스(WEBS) 등록이 시작"… 워싱턴주 정부 계약 사업 참여 절차 구체적으로 안내"웹스(WEBS) 등록이 시작"… 워싱턴주 정부 계약 사업 참여 절차 구체적으로 안내

재정 플랜·전기차 리베이트까지…워싱턴 한인상공회의소 3월 미팅 풍성한 수확재정 플랜·전기차 리베이트까지…워싱턴 한인상공회의소 3월 미팅 풍성한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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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 홍보대사이자 국기원 

태권도 9단인 조기승 대사부가 30여 년

간 이어온 민간외교 활동으로 미 주류

사회에 태권도 정신과 K-문화를 전파

하고 있다.

조 대사부가 이끄는 태권도 시범단은 지

난 3월 7일 시애틀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설날 문화행사에 참가해 고난도 격파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람객

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Chinatown-International 

District Business Improvement 

Area(CIDBIA)가 주관한 설날 축제

로, 시애틀 차이나타운 인터내셔널 디

스트릭에서 개최됐다. 한국과 중국, 베

트남 등 다양한 아시아 문화권이 참여

해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다민

족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가 음력 1월 1일을 공식 

설날로 지정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행

사로, 올해는 주 전역에서 다양한 설날 

축제가 진행된 가운데 이번 행사가 가

장 큰 규모로 펼쳐졌다.

이날 특별 초청된 조기승 태권도 시범

단은 절도 있는 동작과 화려한 격파 시

범으로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조 대사부는 “미 주류사회에 태권도를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

디든 찾아가 대한민국 K-문화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릴 때부터 함께 활동해 온 

아들 조예찬(Joshua Cho, 국기원 5단)

이 국제 사범 자격을 갖추고 각종 행사

에 적극 참여하며 태권도를 알리고 있

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관람객 베티 씨는 “이번 행

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공연

이었다”며 “예의와 규율, 자신감을 모두 

보여준 최고의 퍼포먼스였다”고 평가했

다. 이어 “내년에도 다시 참여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조기승 대사부는 미국에서는 드물게 국

기원 공인 9단을 보유한 지도자로, 국제

사범 1급과 심사위원, 심판 자격 등 최

고 수준의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

는 1995년 린우드에 도장을 설립한 이후 

지역사회 문화행사와 교육 활동에 꾸준

히 참여하며 태권도를 통한 한국 문화 

전파에 힘써 왔다.

현재 린우드에서 ‘Cho’s Taekwondo 

Academy’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권

도를 통한 문화 교류와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스포츠서울 시애틀·사진=Cho’s 

Taekwondo Academy>

조기승 태권도 대사부, 시애틀서 K-문화 알렸다
대한민국 문화 홍보대사로 32년 민간외교…주류사회에 태권도 정신 전파

단원들이 태권도 격파시범을 보이고 있다. 단원들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단원들이 태권도 격파시범을 보이고 있다.

단원들이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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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강
사

주
강
사

Come & See ! Kingdom Of God

kcbmcusa.com

권   준 목사 김요셉 목사

(로마서 12:2)

제
 3

차

 미
주서부 KCBMCU

SA
 20262026

말씀과 전도, 양육말씀과 전도, 양육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대회대회

오정현 목사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
서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전 서울 온누리교회 부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목사

중앙기독학교의 이사장
수원 원천침례교회 담임목사

알래스카 3대빙하관광
관광내용: 숙박4박5일    바다. 산
육지빙하관광 멕켄리 경비행기/트램

관광내용: 숙박 5박6일    장수마을 
캔모어,설산 밴쿠버+록키산맥 투어'캐나다 힐링 투어' 

4박5일   선착순 200명 모집

5박6일   선착순 100명 모집
투어 일정

대회 등록

미주서부총연합회
오윤호 총회장  (206) 769-4141

윤요한 부회장  (907) 884-1080

서용환 서북부연합회장 (206) 919-3748

최명희 시애틀지회장  (206) 227-0700

2026년 5월 7일-9일2026년 5월 7일-9일
Federal Way Performing Arts & Event Center 

31510 Pete Von Reichbauer Way S.
Federal Way, WA 98003 

Federal Way Performing Arts & Event Center 
31510 Pete Von Reichbauer Way S.

Federal Way, WA 9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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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더욱 
친절한 상담과 안내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영이 보험이 여러분의 

올바른 메디케어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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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시애틀문

학회, 회장 박보라)가 지난 3월 12일 오

은 시인을 초청해 ‘마음이 하는 일’을 주

제로 줌(Zoom) 문학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오은 시인의 청소년 시집 

『마음의 일』을 중심으로 청소년 시의 

특징과 작법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

다. 강의에서는 시집에 수록된 작품 가

운데 교과서에 실린 <제일때비누>, <취

향의 발견>, <나는 오늘> 등이 소개됐다.

오 시인은 강의에서 “드문드문 떠오르는 

생각은 빙산의 일각과 같으며, 그 전체

를 상상하는 것이 문학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머물고 깊이 떠올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 것

들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의 핵심 개념으로는 ‘되어 보

기’와 ‘다르게 보기’가 제시됐다. 참석

자들은 글쓰기 과정에서 이러한 시각

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오 시

인은 “세대가 달라도 청소년기의 고민

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솔직한 마

음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

삶이 ‘이유’를 찾는 여정이라면 문학은 

‘이후’를 다듬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강

의를 마무리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청

소년 화자의 말투 사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대 변화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또한 “글을 

쓸 때는 가르치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인은 시 창작 과정에 대해서도 “

단어에서 출발해 시를 확장해 나간다”

고 설명했으며, 과거 서점에서 우연히 

접한 문학잡지 속 정재학 시인의 작품

에 감명을 받아 시인의 길을 걷게 됐다

는 개인적인 일화도 소개했다.

한편 오은 시인은 2002년 『현대시』로 

등단했으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

업하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박인환문학

상, 구상시문학상, 현대시작품상, 대산

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활발한 작품 활

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애틀문학회는 앞으로도 지역 문학인과 

독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미디어한국>

시애틀문학회, 오은 시인 초청 문학 특강 개최
지난 3월 12일 온라인 줌을 통해…'마음이 하는 일' 주제로 진행

오은 시인(왼쪽 상단)이 특강을 하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회원들이 오은 시인의 특가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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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  ((33//2200))

40

20

오락

가족 지옥 (재)

기분 좋은 날

엄마를 부탁해 (재)

MBC 드라마MBC 드라마

놀면 뭐하니 (재)

오늘 아침

기분 좋은 날

오늘 아침

MBC 드라마

놀면 뭐하니 

MBC 드라마

KO-AM 뉴스

실화탐사대

1등들

1133

KTV 뉴스

어영차 바다야

전지적 참견 시점 (재)

MBC 드라마 (재)

1166

KTV 뉴스

판사 이한영 (재) 

1등들 (재)

                                             2026 KO-AM 편성표 3월 16일 - 3월 22일

66

1100

1155

1144

서프라이즈 미스테리 

살롱

1122

일일  ((33//2222))

KTV 뉴스

2222

1199

MBC 뉴스

2200

탐나는 TV

1177

마니또 클럽

88

1111

기분 좋은 날 (재)

토토  ((33//2211))

55

77

66

99

타코마 침례교회

명성 교회

1155

목목  ((33//1199))

KOAM News

한사랑교회

수수  ((33//1188))

종교 종교

기분 좋은 날

1122

1188
MBC 오늘 저녁

타코마제일침례 교회

기분 좋은 날
1111

1133

99

1100

실화탐사대

77

김학중 목사

첫 번째 남자

형제교회명성교회

88

KTV 뉴스

KO-AM 뉴스

44

22

11

33

2233

2244

나 혼자 산다

KTV 뉴스

네트워크 특선

전지적 참견 시점

MBC 뉴스

MBC 드라마

KTV 뉴스

MBC 뉴스 투데이

2211

MBC 드라마 (재)

MBC 드라마

1144

1177

1166

라디오 스타

탐나는 TV

MBC 뉴스 투데이

가족 지옥

55 KTV 뉴스

2200

2222

1199

월월  ((33//1166)) 화화  ((33//1177))

명성교회

오늘 아침

마니또 클럽

2233

2244

결혼 지옥

11

MBC 뉴스 투데이

2211

1188

첫 번째 남자 (재)

기분 좋은 날 구해줘 홈즈

44
* 방송국 사정에 따라 긴급 또는 특별 편성으로 프로그램 편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33

22

PD 수첩

드라마뉴스,보도 교양, 다큐 종교특집방송

형제 교회

어영차 바다야

비디오 여행

구해줘 홈즈

MBC 드라마

KTV 뉴스

엄마를 부탁해

놀면 뭐하니 (재)

나 혼자 산다 (재)

라디오 스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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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종과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은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감소(harm 

reduction)’ 전략 확대와 지역사회 협력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A카운티 공중보건국 약물남용 예방·

통제 책임자인 Brian Hurley 박사는 지

난 12일 American Community Media

가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2024년 약

물 과다복용 사망이 전년 대비 약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헐리 박사는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 관

련 사망이 모두 줄었다”면서도 “모든 지

역사회에서 동일한 속도로 개선되고 있

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에서는 흑인

의 과다복용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인

구 비중이 큰 라틴계는 사망자 수가 가

장 많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보건서비스국 피해 감소 부

서 책임자인 Shoshana Scholar는 사망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해독제 날록손

(naloxone) 보급 확대를 꼽았다. 날록손

은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환자의 호흡을 

회복시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약물이다.

LA카운티는 최근 수년간 수백만 회 분

량의 날록손을 지역사회에 배포해왔으

며, 2019년 이후 약 5만 건의 생명을 구

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콜라는 “이웃과 

가족, 친구들이 서로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사실상 응급 대

응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약물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기 위해서는 피해 감소 전략과 함

께 현장 중심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우스 LA 지역 비영리단

체 HOPICS의 켈빈 드리스콜 국장은 “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 지원하는 

아웃리치 활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주거 지

원과 정신건강 및 약물 치료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드롭인 센

터에 약 8,000명이 방문했다. 또한 4만

8,000회 이상의 날록손을 배포하고 599

명의 과다복용 환자의 생명을 구한 것

으로 나타났다.

현장 전문가들은 약물 중독자에 대한 낙

인을 줄이고 공감 기반 접근이 중요하다

고 입을 모았다. 비영리단체 Homeless 

Healthcare Los Angeles의 오로라 모

랄레스 부국장은 “과거 나에게 가장 필

요했던 것은 비난이 아닌 공감과 지원

이었다”고 밝혔다.

모랄레스는 과거 노숙 생활과 메스암페

타민 중독을 겪은 뒤 회복 과정을 거쳐 

현재 스키드로와 맥아더파크 지역에서 

과다복용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산소 장비와 날록손을 활용해 현장

에서 응급 대응을 수행하고, 거리에서 해

독제를 배포하며 사용법 교육도 병행하

고 있다. 특히 실제로 배포된 날록손 키

트를 이용해 버스 정류장에서 과다복용 

환자의 생명을 구한 사례도 보고됐다.

LA카운티 지원으로 운영되는 ‘스키드

로 케어 캠퍼스’는 하루 평균 약 3,000명

이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모랄레스는 “노숙인의 경우 휴대전화나 

지원 체계가 부족해 과다복용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며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이해를 넓히는 것이 위기 해결

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한국>

LA 카운티 약물 과다복용 사망 감소…인종·지역 격차는 여전
LA카운티 공중보건국 브라이언 헐리 약물남용 예방 책임자 12일 밝표
과다복용 사망률은 흑인이 가장 높고, 사망자 수는 라틴계가 가장 많아

미국에서 신차 가격과 대출 금리, 보험

료까지 급등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새 

차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자동차 업계가 판매 둔화 우려에 직면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

일 보도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

해 미국 자동차 판매는 2025년 1,630만 

대에서 약 1,600만 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에는 판매가 소폭 

증가했지만 2월에는 3% 이상 감소했다. 

가장 큰 이유는 신차 가격과 금리 상승

이다.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콕스 오토

모티브에 따르면 미국 신차 평균 가격

은 약 5만 달러에 육박해 2019년의 3만

8,400달러보다 크게 올랐다. 여기에 60

개월 자동차 대출 금리는 평균 7.22% 

수준으로, 2021년 평균 4.8%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월 납

부액도 크게 늘었다. 자동차 시장 조사

기관 에드먼즈에 따르면 2025년 말 기

준 신차 월 평균 할부금은 774달러로 

2021년의 636달러보다 크게 증가했다. 

자동차 업계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중동 전쟁으로 인

한 유가 상승, 그리고 공급망 변화까지 

겹치며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

명했다. 일부 자동차 회사는 생산 비용

을 줄이거나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방

식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 하고 있

지만, 업계에서는 결국 이 비용이 소비

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름이 가까워질수

록 신차 가격 상승의 영향이 본격적으

로 나타날 것”이라며 자동차 시장의 ‘

구매력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이시애틀뉴스>

미국 신차 가격 급등… "이젠 새 차 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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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206-779-5382Tel :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시애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

로 한 대규모 한국문화축제 준비가 본

격화된다. 이를 위해 광역시애틀한인

회와 주LA 한국문화원, 주시애틀 대한

민국 총영사관이 공동 협력에 나선다.

세 기관은 3월 19일 오후 4시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계

기 한국문화축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

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

약은 월드컵 기간을 맞아 시애틀 지역

에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한인 사

회와 주류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협약에는 주LA 한국문화원, 광역시애

틀한인회,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

관이 참여하며, 각 기관은 행사 기획과 

운영, 홍보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

하게 된다.

이번 한국문화축제는 오는 2026년 6월 

18일 시애틀의 대표 명소인 스페이스 니

들 야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오

후 1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및 현대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월드컵 

공동 응원, 기업 홍보 부스 운영 등 다

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세계인의 축제

인 월드컵과 연계해 한국 문화의 매력

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특히 시애틀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

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체

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

이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행사를 준비

하겠다”며 “월드컵이라는 글로벌 이벤

트를 계기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애틀서 2026 월드컵 계기 한국문화축제 추진
광역시애틀한인회, 시애틀 총영사관·주LA 한국문화원과 공동 협력
3개 기관 오는 3월 19일 오후 4시 시애틀 총영사관서 MOU 체결

성 패트릭의 날(3월 17일)을 앞두고 워

싱턴주 복권국(Washington's Lottery)

이 2025년 한 해 동안 1,000달러 이상 고

액 당첨 복권을 가장 많이 판매한 '행운

의 매장(Luckiest Retailers)' 순위를 발

표했다. 복권국은 해마다 주 전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이 순위를 공개해 왔다.

◈ 사우스 퓨젯사운드, 8년 연속 워싱

턴주 최고 행운 지역 사우스 퓨젯사운

드 지역이 올해도 왕좌를 지켰다. 이 지

역 상위 10개 매장의 고액 당첨 합계는 

170건으로, 8년 연속 워싱턴주에서 가

장 운이 좋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

역 1위는 시애틀의 힐탑 레드 애플 마

켓(2701 Beacon Avenue S)과 시택의 

올스타 그로서리(2825 S 200th Street)

가 각각 20건으로 공동 선두를 차지했

다. 렌턴의 프레드 마이어(365 Renton 

Center Way SW)와 퓨알럽의 세이프

웨이(13308 Meridian E)가 1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목할 점은 페더럴웨

이의 세이프웨이(1207 S 320th Street)

도 15건으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

렸다는 것이다.

◈ 노스 퓨젯사운드는 96건…린우드·

메리스빌 프레드 마이어 두각 노스 퓨

젯사운드 지역은 총 96건의 고액 당첨 

판매를 기록하며 주 내 두 번째로 행운

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1

위는 린우드의 프레드 마이어 164번가

점(2902 164th Street SW)으로 15건을 

기록했다. 메리스빌의 프레드 마이어

(9925 State Avenue)가 12건으로 2위, 

바셀(Bothell)의 프레드 마이어(21045 

Bothell Everett Highway)가 10건으

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에버렛의 에

버그린 푸드 스토어와 벨링햄의 프레

드 마이어가 각 9건, 펀데일의 해겐도 

9건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린우드의 

또 다른 프레드 마이어 196번가점(4615 

196th Street SW)과 에드먼즈의 윈코 

푸즈(21900 Highway 99)도 각 8건으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 복권 수익금, 

대학 장학금·교육 프로그램에 쓰인다 

워싱턴주 복권국은 매년 성 패트릭의 날 

전후로 이 순위를 발표한다. 복권국은 "

당첨은 어느 매장에서든 나올 수 있지만, 

일부 매장에서 고액 당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며 복권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흥미로운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82

년 출범 이후 워싱턴주 복권 수익금은 

워싱턴 오퍼튜니티 패스웨이 어카운트

(Washington Opportunity Pathways 

Account)로 귀속돼 대학 장학금 지원 

및 조기 교육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되

고 있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여기서 사면 된다"…워싱턴주 복권 당첨 명당 2025년 순위 공개
▶ 사우스 퓨젯사운드, 고액 당첨 170건으로 8년 연속 '행운의 지역' 1위

▶ 린우드 프레드 마이어 164번가점, 노스 퓨젯사운드 지역 최다 15건

▶ 복권 수익금은 워싱턴주 대학 장학금·조기 교육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

[사진=AI생성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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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KACCWA·

회장 오명규, 이사장 은지연)가 3월 14

일(토) 벨뷰 상공회의소 회의실(1611 

116th Ave NE)에서 3월 타운홀 미팅

을 개최했다. 이번 모임에는 15명의 참

가자가 자리를 함께하며 워싱턴주 정부 

조달 계약, 소상공인 재정 전략, PSE 전

기차 리베이트, AI 활용법 등 한인 비즈

니스 현장에서 절실한 주제들을 허심탄

회하게 나눴다.

◈ "웹스 등록이 첫걸음"…주 정부 조달 

계약 참여 방법 집중 안내

이번 미팅의 핵심 주제는 워싱턴주 정

부 조달 사업 참여였다. 상공회의소 오

명규 회장은 주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

를 망라해 가장 규모가 큰 구매자임을 

강조하며 한인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첫 단계로는 WEBS(

워싱턴 전자 비즈니스 시스템) 등록이 

필수다. 사업자 라이선스와 UBI 번호, 

EIN 세금 번호가 있다면 누구든 등록

할 수 있으며, 등록 후에는 관련 입찰 정

보가 이메일로 자동 전송된다.

오명규 회장은 직접 계약에 성공한 경험

을 공유하며 "시도하는 사람이 계약을 

가져간다"고 강조했다. 상공회의소는 5

월 중 DES(기업서비스부), SCAN(주 

계약 지원 네트워크), BDAC(비즈니스 

다양성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공동

으로 보다 규모 있는 오픈하우스 세미

나를 개최할 계획도 밝혔다.

건설 분야 소수계 사업자를 위한 EDGE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30

만 달러 미만 소규모 건설 계약을 대상

으로 여성·소수계 사업체를 교육하고 

실제 계약 수행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으로 운영된다. 박성계 참가자는 29년간 

워싱턴주 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

으로 "정부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발표

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며 "파일럿 기

간에는 유연성이 크고 참여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온다"고 조언했다.

◈ 생명보험·트러스트·은퇴 플랜…"

모르고 살다 후회하는 사례 너무 많아"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상공회의소 교

육부장 이혜리는 재정 전략의 중요성을 

개인 경험을 통해 전달해 참가자들의 깊

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는 교사로 일

하다 눈 건강 문제로 고가의 치료를 받

게 되면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30달러, 50달러, 120달러씩 내

는 게 아깝다고 해지했었는데, 막상 아

파보니 그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뼈저

리게 알았다"며,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보험이나 트러스트 없이 갑작스럽게 사

망한 사례를 전하며 가족을 위한 최소한

의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리빙 베네핏이 포함된 생명보험은 

사망 시 뿐만 아니라 중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끊겼을 때 가정 경제를 지켜주

는 안전망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

명보험 전문가 박미라는 "갑작스럽게 가

장을 잃은 가정이 한 달치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집이 차압당하는 사례를 

수없이 봤다"며 "아무리 작은 보험이라

도 지금 당장 들어놓는 것이 가장 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대니얼 윤 이사는 트러스트(신

탁) 계획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

했다. 메디케이드를 통해 장기 요양 서

비스를 받을 경우, 수급자가 사망한 뒤 

정부가 지원한 금액만큼을 유족 재산에

서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

가 적용된다는 점을 경고했다. 클로백

의 주요 대상은 주택이기 때문에 자녀

에게 집 한 채를 남기려던 계획이 무산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서둘러 자녀 이름

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자녀 이름으로 넘긴 집이 자

녀 부부의 이혼이나 사고로 예기치 못

한 상황에서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문가와 함께 트러스

트를 제대로 설계해야 내 재산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고 강조했다.

은퇴 준비에 관해서는 재무 어드바이저 

조미경이 구체적인 절세 팁을 공유했다. 

만 55세 이상의 경우 401(k)를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점, 회사 사주(

社株)를 IRA로 전환하기 전 먼저 인출

하면 일반 소득세가 아닌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가 적용되어 세

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조미경은 "소셜 시큐리티 수

령을 위해서는 최소 40크레딧, 즉 약 10

년치 납부 기록이 필요한데 0.5 크레딧

이 모자라 수령을 못 하는 안타까운 사

례도 봤다"며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 또한 워싱턴주가 2027년부터 5

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은퇴 저축 프로

그램을 도입할 예정임을 알리며 소상공

인들의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변호사·재무 어드바이저·

보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재정 플

래닝 엑스포를 하반기에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 PSE 전기차 리베이트·현대차 협

업…상공회의소가 직접 전기차 구매 

추진

부회장 마이클 오들리는 PSE(퓨젯 사운

드 에너지)로부터 지원받은 전기차 교

육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프

로그램은 PSE 서비스 지역 내 사업자

와 가정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리베

이트, 충전 시설 설치 인센티브, 전기차 

운용 방법 전반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

됐다. PSE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

에는 친환경 그린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있으며, PSE 자체적으로도 정부 지원을 

받아 해당 사업을 운영한다.

구매 대상 차량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한정되며, 테슬라는 자체 충

전 네트워크(슈퍼차저)를 운영하는 구

조상 PSE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공회의소는 한인 단체답게 현대자동

차와 협력하기로 했으며, 미국 내 생산 

모델인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를 검

토 중이다. 현대자동차 측은 아이오닉 

9 구매 시 최대 1만 달러의 캐시백 혜택

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차량 무게

가 3,000파운드(약 1,360킬로그램)를 초

과하는 전기차를 비즈니스 용도로 구

매할 경우 최대 30%의 세금 공제 혜택

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혜택은 연말 정

산 시 적용되므로 반드시 회계사와 사

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세 방안을 확

인할 것을 권장했다.

참가자들은 가스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한인 사업자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유

효한 전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

목했다.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의 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상공회의소는 

향후 현대자동차 담당자와 회계 전문가

를 초청해 전기차 구매 절세 전략과 PSE 

리베이트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

는 별도 세미나를 계획 중이다. 오 부회

장은 "다음 타운홀 미팅 때는 상공회의

소 로고가 새겨진 전기차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쉬그 홈셔, 소기업 생산성·마케팅 높

이는 '10가지 무료 앱 툴킷' 소개

이번 미팅에는 특별 참가자로 쉬그 홈셔

(Shig Homsher)가 함께했다. 그는 소

규모 비즈니스의 생산성과 마케팅을 향

상시키는 10가지 무료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

며, 공식 웹사이트는 wabusinesstoolkit.

com이다.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배우

자를 둔 홈셔는 한인 커뮤니티와의 깊

은 인연을 바탕으로 소기업 지원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한인 경제 연대의 방향 모색

미팅 후반부에는 한인 상공회의소가 앞

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유로

운 토론이 이어졌다. 박성계 참가자는 

"상공회의소는 수십 년의 트랙 레코드

를 가진 공신력 있는 단체로, 주 정부 

입찰 서류에 상공회의소 이름이 들어

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산점이 된

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상공회의소

가 프라임 컨트랙터와 소규모 한인 사

업체를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AI 도구의 업무 활용 경험도 공유됐다. 

마이클 오들리는 AI 도입 이후 직원 수

를 대폭 줄이고도 오히려 업무 처리 역

량이 크게 확대됐다며 "직원 한 명이 여

섯 명 몫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인 어르신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 계층

을 위한 AI 기초 활용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비즈니스 AI 활용법을 주

제로 한 별도 세미나 개최가 제안됐다.

이날 미팅에는 오명규, 한웅, 마이클 오

들리, 강수진, 이구, 조미경, 하은실, 김

동만, 쉬그 홈셔(Shig Homsher), 박성

계, 대니얼 윤, 오보경, 은지연, 이혜리, 

박미라 등 15명이 참가했다.

<기사·사진=시애틀코리안데일리 김

승규 기자>

재정 플랜·전기차 리베이트까지…워싱턴 한인상공회의소 3월 미팅 풍성한 수확

3월 14일 벨뷰서 개최…15명 참가자 정부 조달·재정·전기차·AI 등 폭넓은 주제 논의

"웹스(WEBS) 등록이 시작"… 워싱턴주 정부 계약 사업 참여 절차 구체적으로 안내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명규 회장이 웹스 등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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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콰(Issaquah)에 본사를 둔 창고형 

유통 대기업 코스트코가 트럼프 대통령

의 글로벌 관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데 

따라 환급금을 수령할 경우 이를 회원

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론 배크리스 CEO는 이달 실

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과거에도 그

랬듯, 법적 소송을 통해 회원들에게 어

떤 형태로든 전가됐던 비용을 회수하게 

되면 더 낮은 가격으로 이 가치를 돌려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

환급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

할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세 부담 많은 부분 회원에게 전가 

안 해…이미 일부 가격 인하 배크리스 

CEO는 이미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

은 경우 관세 비용 전부를 회원들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며, 조리기구, 달걀, 커

피, 섬유 제품 등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가격을 이미 낮췄다고 밝혔다. 코스트

코는 관세 정책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강조했다. ◈ 코스트코, 지난해 11월 연

방 소송 제기…환급·이자까지 요구 코

스트코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관세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

다. 소송에서 코스트코는 국제긴급경제

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모든 

관세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모

든 관세와 이자에 대한 환급을 법원에 

요청했다. 코스트코가 납부한 관세 총액

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미 세관국경보호

국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IEEPA

에 근거해 납부된 관세는 약 900억 달

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

프 관세 위헌 판결 이후 기업 줄소송…

레이밴·가와사키도 합류 지난 2월 트

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상당 부분

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

령은 10~15%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코스트코 외에도 선글라스 브

랜드 레이밴과 에실로룩소티카, 가와사

키 모터스 등 여러 기업이 관세 환급을 

위한 유사 소송을 트럼프 행정부를 상

대로 제기한 것으로 법원 기록에 나타

났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코스트코 "관세 환급금 받으면 회원에게 돌려준다"…가격 인하로 환원 방침
▶ 지난 2월 트럼프 글로벌 관세 위헌 판결…코스트코, 지난해 11월부터 소송 준비

▶ CEO "조리기구·달걀·커피·섬유 등 관세 인하 품목 이미 가격 낮춰"

▶ 레이밴·가와사키 등 여러 기업도 관세 환급 소송 합류

[사진=신문사DB] 코스트코

메다이나에 거주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부호인 빌 게이

츠는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소한 생활 습관으로 잘 알

려져 있다. 그의 이러한 생활 방식은 개

인적인 가치관을 반영할 뿐 아니라 재

정 관리와 성공의 중요한 비결로도 평

가된다고 재정 정보 사이트 머니라이언

은 전했다. 게이츠는 먼저 돈의 가치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강

조한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충분히 

성장한 뒤에야 포르쉐 자동차를 구입했

으며, 값비싼 의류나 보석에도 큰 관심

을 두지 않는다. 실제로 간단한 10달러

짜리 손목시계를 착용한 일화도 알려져 

있다. 또한 그는 단순한 옷차림을 선호

한다. 기본적인 브이넥 스웨터와 셔츠

를 즐겨 입는 등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생활을 이어왔다. 재정 관리

에서도 철저하다. 게이츠는 예산 관리

와 계획적인 지출을 통해 재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러한 습

관은 마이크로소프트 성장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또 다른 특징

은 현명한 투자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 자산을 안정적

으로 늘려왔다. 게이츠의 검소함은 기

부와 사회 환원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며 전 세계 보건과 교육 

분야를 지원해 왔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치보다 가치 있는 경험을 우선시하는 

삶을 추구한다. 값비싼 취미나 사치스러

운 소비 대신 지적 활동과 사회적 영향

력에 집중하는 것이 그의 생활 철학이

다. 전문가들은 게이츠의 사례가 “검소

함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소비와 투자, 그리고 사회 환원

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조이시애틀뉴스>

빌 게이츠의 검소한 돈 관리 습관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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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kgid7700@gmail.com

Tel : 206-779-5382

에스더 나
미주워싱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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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본사가 시애틀에서 서서히 철수, 

시애틀 다운타운 오피스 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빠지면서 빌딩 가치가 크게 하

락하고 공실률도 급등하고 있다고 최

근 퓨젯사운드 비즈니스저널이 전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

년 사이 시애틀 다운타운 오피스 타워 

가치가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며 약 

30억 달러 규모의 가치가 증발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과 기술기업 구

조조정 영향으로 사무실 수요가 급감

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다운타운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은 크

게 상승했다. 2025년 1분기 기준 공실

률은 32.5%에 달했으며, 2026년 초 일

부 보고서에서는 35% 이상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마존, 마이크

로소프트, 메타 등 대형 기술기업의 인

력 감축과 사무실 축소가 수요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시애틀 오피스 임대료도 하

락세를 보이며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다. 아

마존 등 기업들의 이전 움직임도 나타

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세금 부담과 치안 문제 

등을 이유로 벨뷰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

으며, 벨뷰의 오피스 공실률은 약 22% 

수준으로 시애틀보다 낮은 편이다. 벨

뷰에서는 아마존의 인력이 계속 증가하

고 있다. 조 페인 벨뷰 상공회의소 회장

에 따르면 약 5년 전 수백 명 수준이었

던 아마존 직원 수가 1만5천 명 수준으

로 늘어났다. 아마존은 현재 시애틀 다

운타운에 약 5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

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6만 명 이상에

서 감소한 수치다. 

페인은 또한 최근 몇 달 사이 벨뷰 다

운타운에 건설 중인 아마존용 25층 건

물 ‘아티즈 타워(Artise Tower)’ 공사

가 재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건물 공

사가 2022년에 중단됐었다고 덧붙였다.

투자 시장도 급격히 위축됐다. 

2023년 시애틀 도심(CBD) 오피스 거

래 규모는 약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건물주들은 세입자를 유지하기 

위해 임대료 할인, 장기간 무료 임대,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 공격적인 혜택

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장 침체는 이어

지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2026

년 들어 공실률 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

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

기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까지

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

적이다. <조이시애틀뉴스>

시애틀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 가격 절반↓

지난해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트레이

더조의 ‘미니 파스텔 토트백’이 17일부

터 매장 판매에 들어갔다. 

트레이더조 벨뷰 매장에서는 이날 별

도의 판매대를 설치하고, 1인당 4개로 

구매 수량을 제한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토트백은 2024년부터 기

존 클래식 토트백의 소형 버전(13인치 

캔버스백)으로 출시된 이후 큰 인기를 

끌었다. 정가는 2.99달러에 불과하지

만, 온라인에서는 최대 1,000달러에 거

래되는 등 높은 프리미엄이 붙기도 했

다. 한국 중고시장에서도 웃돈 거래가 

이뤄진 바 있다.

파스텔톤 제품은 핑크, 베이비 블루, 

민트 그린, 라벤더 등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올해도 동일한 구성과 가격

(2.99달러)이 유지된다. 관계자들은 “올

해도 조기 품절 가능성이 높다”며 “구

매를 원할 경우 서둘러 매장을 방문하

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실제로 판매 첫날부터 구매자들이 몰리

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트레이더조 '미니 파스텔 토트백' 17일부터 판매

에리카 에번스 신임 시애틀시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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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회장 황규호)가 차세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6 청소년 통일 골든벨’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4월 
25일 오후 2시 벨뷰시청 1층 카운슬 챔버에서 열리며,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달러와 한국 본선 진출 항공료 1,000달러 지원, 금상은 상금 300달러와 항공료 500달러 지원이 주어지며, 은상과 동상 
수상자에게도 각각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문의 전화: 206)778-7270  사진은 지난해 대회 모습. <사진=미디어한국DB>

No. 1145  MAR 20. 2026

206.779.5382광고 문의

생명보험/은퇴플랜/401K 롤오버/메디케어

Cell 206.306.6700 | 206.779.5382
Email skgid7700@gmail.com

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페인트•보일러•펜스
데크•각종 집수리 등 

 <관련기사 Page-17> <관련기사 Page-17>

Tel: 206.779.5382 /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 E-mail: ads@mhankook.com

평통, '2026 청소년 통일 골든벨' 참가 학생 모집평통, '2026 청소년 통일 골든벨' 참가 학생 모집
오는 4월 25일 오후 2시, 벨뷰시청 1층 카운슬챔버에서 개최오는 4월 25일 오후 2시, 벨뷰시청 1층 카운슬챔버에서 개최
우수 참가자 500불과 한국 본선 진출 시 항공료 1000불 지원우수 참가자 500불과 한국 본선 진출 시 항공료 1000불 지원



1145호  /  MAR 20, 20262



3MAR 20, 2026  /  1145호



1145호  /  MAR 20, 20264



5MAR 20, 2026  /  1145호



1145호  /  MAR 20, 20266

광역시애틀한인회가 한인 소상공인과 

창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광역시애틀한인회 김원준 회장은 연

임 취임사에서 약속한 ‘한인 경제 활성

화’ 공약의 일환으로 ‘김밥·떡볶이 릴

레이션 운동(Kimbap & Tteokbokki 

Relation Movement)’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경제 침체와 지

역 한인 상권의 어려움 속에서 한인 소

상공인의 창업과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한 커뮤니티 기반 경제 연대 운

동이다. 창업 세미나와 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네트워킹과 홍보

를 통해 한인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광역시애틀한인회는 앞으로 한인 

창업 및 비즈니스 관련 행사에 대해 ▲

행사 음식 지원 ▲커뮤니티 홍보 ▲SNS 

및 온라인 플랫폼 연계 홍보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지원 대상은 

SYNCIS 창업 세미나로, 광역시애틀한

인회가 공식 후원 형태로 참여해 프로

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한인회는 이번 운동이 단순한 행사 지

원을 넘어 ▲한인 창업 활성화 ▲소상

공인 간 네트워크 확대 ▲커뮤니티 경

제 협력 강화 등 장기적인 효과를 목표

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김원준 회장은 “한인 사회의 경제 활력

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김밥·떡볶이 릴레이션 운동은 작은 

나눔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인 소상공인과 창업을 지원하는 경제 연

대 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인회는 SNS와 커뮤니티 미디

어 플랫폼을 활용해 창업 정보와 한

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속적으로 홍보

하며, 지역 내 경제 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광역시애틀한인회는 향후에도 창

업 세미나와 경제 관련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지원하며 한인 상권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

갈 방침이다.

<미디어한국>

광역시애틀한인회, 한인 경제 활성화 본격 추진
SYNCIS 창업 세미나 지원을 기점으로 '김밥·떡볶이 릴레이션 운동' 시작

김원준 회장이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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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

회장 황규호)가 지난 3월 14일 시애틀 

라마다 호텔에서 2026년 제1분기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

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송영욱 포틀랜

드지회장과 손석근 앵커리지지회장, 이

수잔 상임고문단장, 김성훈 상임고문 등 

약 80명이 대면 및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김순아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개

회식과 통일 의견 수렴, 주제 설명, 사업 

및 재정 보고, 향후 사업 계획 논의 순으

로 이어졌다. 황규호 협의회장은 개회사

에서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세계 곳곳

에서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며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한반

도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이루는 과

제는 결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통령 직속 헌법기

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자문기구

는 물론 공공외교 역할까지 충실히 수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책 토론에서는 지세준 정

책분과위원장이 평통 사무처에서 제시

한 토론 주제를 설명하고, 자문위원들이 

통일·대북 정책 과제와 국제사회 대응 

방안, 북한 위협 대응 및 남북관계 정상

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

했다. 이어진 보고 순서에서는 제22기 

출범회의와 분과위원회 워크숍, 포틀

랜드 및 앵커리지 지회 출범회의 등 주

요 사업 결과가 공유됐으며, 2026년 2분

기 사업 계획도 발표됐다. 주요 계획에

는 청소년 컨퍼런스와 통일 골든벨, 시

애틀 통일 문학 공모전 등이 포함됐다.

오보경 재무차장은 2025년 4분기 재정보

고를 진행했으며, 윤혜성 통일교육분과

위원장은 오는 4월 25일 벨뷰 시청에서 

열리는 통일 골든벨 행사와 사전 온라

인 콘테스트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김

성교 문화예술분과위원장은 ‘한반도 분

단과 통일을 문학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시

애틀 통일 문학상 공모전을 소개했다.

시애틀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의를 마무

리하며 오는 5월 16일 제2분기 정기회

의를 대면과 화상회의를 병행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한국·사진=평통 시애틀협의회>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방향 논의"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 지난 3월 14일 1분기 정기회의 개최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규호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순아 간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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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준비된 목회자

세계 최고의 병원이라 불리는 ‘존스 홉킨

스’에서 아픈 이들의 영혼을 돌보던 원목 

출신, 손현주 목사가 시애틀에 뿌리를 내

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이

곳에 온 그녀는 곧바로 목회를 시작하는 

대신, 다양한 사업 현장에 뛰어들었습니

다. 이민자들의 고단한 경제적 현실을 직

접 몸으로 겪으며 안정적인 기반을 닦았

고, 그 ‘진짜 세상’의 경험은 이제 성도들

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는 목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 1년 만에 10배 부흥, 그 비결은 ‘사랑

방 목회’

1년 전, 단 4명으로 시작한 예배가 어느

덧 4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따뜻한 공동

체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손 목사는 숫

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인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문턱 낮은 교회’

를 꿈꿉니다.

현재 새소망교회는 세 개의 넓은 독립 건

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경건한 예배와 영적 회복이 있

는 곳

친교실(식당): 정성 어린 음식을 나누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곳

문화관: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 공간

■ “교회 문턱을 낮춰 지역사회의 사랑방

이 되겠습니다”

손현주 목사는 이 귀한 공간들을 한인 사

회에 아낌없이 내놓으려 합니다. 슬픈 상

을 당하거나 기쁜 잔치가 있을 때, 이민 생

활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 혹은 새로운 교

육이나 싱글들을 위한 만남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담장 안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

다. 우리 한인들의 경조사와 만남의 장소

가 되어드리는 것이 제가 받은 복을 나누

는 길입니다.”

■ 천천히, 그러나 바른 신앙의 길로

이 모든 활동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참된 

신앙’입니다. 손 목사는 서두르지 않습니

다. 천천히, 그리고 오래 곁을 지켜야 더 

많은 이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리고, 신앙의 길, 목회자의 길이 험난하지

만 가치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에 지친 분들, 따뜻한 위로와 새

로운 소망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언제든 새

소망교회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곳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목자

와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내]
▲담임목사: 손현주
▲주소: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예배와 모임 그리고 공간사용 문의: 
253)508-8902

존스 홉킨스 병원 목사 출신 손현주 목사의 '삶과 신앙'이 만나는 곳
[기획 특집] 4명에서 40명으로, '새소망교회' 1년의 기적

페더럴웨이 새소망교회 외부/내부 모습.

새로운 교회 간판.

안녕하세요, 페더럴웨이 이웃 여러분!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 만나는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
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악기와 음악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고, 우리 삶을 더 신나고 활기차게 만들어
보고자 모임을 시작합니다.
"혼자 연주하면 소리이지만, 함께 연주하면 가슴 울리
는 감동이 됩니다. 잊고 지냈던 여러분의 열정을 깨우

고, 이웃과 함께 웃으며 연주하는 기쁨을 누려보세요!"
▲ 이런 분들을 기다립니다!
실력자부터 초보까지: 악기 경험이 있는 분도, 새로 
배우고 싶은 분도 모두 환영합니다.
모든 악기 가능: 기타, 색소폰, 피아노, 하모니카 등 
소리 나는 악기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 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모임 장소: 새소망교회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우리 함께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 볼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 문의 및 신청: 253)508-8902

새소망교회와 문화원 운영팀 일동

[음악으로 맺어지는 우리 동네 행복한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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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

로를 기리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

된다. 지역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와 

대한부인회는 오는 3월 27일 낮 12시 워

싱턴주 에버렛에서 참전용사들을 초청

한 ‘봄맞이 데이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

에 생존해 있는 6·25 참전용사는 단 12

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10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전쟁의 기억이 점차 잊혀져 

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참전용사들의 공로를 되새기고 전쟁의 

의미를 후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생존 회원 12명과 배우자 및 

가족을 포함해 약 25~28명이 참석할 예

정이며, 대한부인회 이사진과 사무총장 

등 약 10명도 함께 자리한다.

특히 고령으로 직접 이동이 어려운 참

전용사들을 위해 대한부인회 측이 차

량을 제공해 어르신들을 행사장까지 안

전하게 모실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

은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한국전쟁 당시

의 경험을 회고하는 시간을 갖고, 뷔페 

식사와 함께 선물 증정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통해 교류와 감사의 시간을 이

어갈 예정이다.

대한부인회 관계자는 “전쟁을 직접 겪으

신 어르신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사가 참

전용사들께 작은 위로와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는 에버렛 소재 V-Star Buffet(620 

SE Everett Mall Way, Everett, WA 

98208)에서 진행되며, 주최 측은 지역 언

론과 커뮤니티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

다. 한편 대한부인회는 앞으로도 참전용

사 예우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다양

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미디어한국>

대한부인회, 참전용사 초청 '봄맞이 데이트' 개최
오는 3월 27일 낮 12시 워싱턴주 에버렛 소재 V-스타 뷔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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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김원현Won Kim
������������
wonkim197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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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한인 청년들을 위한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가 시애틀에서 열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와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오는 3

월 28일 오후 2시, 총영사관에서 ‘차세대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K-방산과 드론·항공우

주 산업, K-콘텐츠 등 미래 산업과 함

께 한반도 평화와 국제 협력을 주제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인 청

년들의 역할과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은 최근 한국이 문화와 국방 기

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대하

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BTS의 음

악과 Squid Game, Parasite 등 K-콘

텐츠는 글로벌 문화 흐름을 이끄는 대

표 사례로 꼽히며, 동시에 방위산업과 

첨단 군사 기술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산업과 문화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Korean 

Air 소속 항공우주 산업 전문가 안수빈 

부장은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과정과 드

론, 무인기 등 미래 국방 기술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로와 기회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 드라마 작가 한영미 작가

는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스토리텔

링의 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콘

텐츠 창작을 통한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문화 산업의 미래를 공유한다.

행사 관계자는 “K-방산과 K-문화는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국가의 

미래와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청년들이 기술

과 창의성을 결합한 새로운 리더십을 고

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 인공지능(AI), 

무인기 등 첨단 기술과 함께 한미 안보 

협력, 국제 협력 속 한국의 역할에 대

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강연

뿐 아니라 참가자 간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진로와 미래 산업에 대한 정보 교

류의 장도 마련된다.

주최 측은 “강한 국방력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반”

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청년들이 다

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

고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

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 온라인 등록(https://

forms.gle/hq1D3erR67hC1t4g8) 또

는 QR코드

▲문의: 이유진 청년분과위원장(206-

913-1399, youjeenlee2020@gmail.com)

<미디어한국>

K-방산·드론·K-콘텐츠 미래 조망
평통, 3월 28일 시애틀 총영사관서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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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작은 힘

HaninsosikHaninsosik

미디어한국, 스포츠서울, 코리아타운데일리, 우먼즈 전자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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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

회장 황규호)가 차세대 청소년들을 대

상으로 ‘2026 청소년 통일 골든벨’ 대회

를 개최한다.이번 대회는 오는 4월 25일 

오후 2시 벨뷰시청 1층 카운슬 챔버에

서 열리며,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

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퀴즈 대

회를 넘어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올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

공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달

러와 한국 본선 진출 항공료 1,000달러 

지원, 금상은 상금 300달러와 항공료 500

달러 지원이 주어지며, 은상과 동상 수상

자에게도 각각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15시간 봉사활

동 인증서가 발급되며, 선착순 50명에게

는 기프트카드가 제공된다.

대회 준비 부담도 줄였다. 문제의 약 

80%는 사전에 제공되는 100문항 예상 

문제(Study Guide)에서 출제될 예정

으로, 참가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규호 회장은 “이번 대회가 청소년들

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세계를 향

해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

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 마감은 4월 10일이

며, 온라인(https://forms.gle/

GQTC5CJ9a1oEoPTW7)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차세대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

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전화: 206)778-7270 

▲문의 이메일: thepuacseattle@gmail.

com

<미디어한국>

평통, '2026 청소년 통일 골든벨' 참가 학생 모집
오는 4월 25일 오후 2시, 벨뷰시청 1층 카운슬챔버에서 개최

우수 참가자 500불과 한국 본선 진출 시 항공료 1000불 지원

홍보 포스터.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어온 할

인 식품 체인 그로서리 아웃렛(Grocery 

Outlet)이 부진 점포 36곳을 폐점하기

로 결정했다. 1946년 샌프란시스코에

서 출발한 그로서리 아웃렛은 제조사

의 과잉 재고, 패키지 변경 제품, 유통

기한 임박 상품 등을 대량으로 저렴하

게 매입해 일반 마트보다 40~70% 할인

된 가격에 판매하는 이른바 '기회주의적 

소싱(Opportunistic Sourcing)' 방식으

로 운영된다. 상품 구성이 매일 달라져 

고객들이 '보물찾기' 하듯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대부분의 매

장은 본사 직영이 아닌 지역 독립 사업

자가 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게 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다.

이 업체는 5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

서 2026 회계연도 중 36개 점포를 폐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점 대상 점포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 동부 확장 

실패 인정…"너무 빨리 늘렸다" 약 1년 

전 취임한 제이슨 포터 CEO는 콘퍼런

스 콜에서 4분기 실적이 "용납할 수 없

는 수준"이었다고 인정하며, 2026년 전

망도 "예상보다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폐점 36곳 가운데 24곳은 미국 

동부에 위치하며, 해당 지역 전체 매장

의 약 30%에 해당한다. 포터 CEO는 "

어떤 주에서도 완전 철수하는 것은 아

니며, 장기적으로 동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장 기회가 있다고 본다. 다만 확

장이 너무 빨랐던 것은 분명하며, 이번 

폐점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수정 조치"

라고 설명했다. ◈ 2025년엔 42개 신규 

출점…연말 기준 570개 운영 그로서리 

아웃렛은 2025년 한 해 동안 42개 점포

를 새로 열고 5개를 닫아, 연말 기준 16

개 주에서 57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주요 영업 지역은 서부 해안과 뉴잉글

랜드 일대이며, 워싱턴주도 포함된다. 

이번 폐점과 동시에 올해 150개 매장을 

리뉴얼할 계획도 발표했다. ◈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신뢰 회복할 것" 포터 

CEO는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하겠다"며 "무엇을 약속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실행하느냐로 

평가받겠다. 실행을 통해 신뢰를 되찾겠

다"고 강조했다. 그로서리 아웃렛은 현

재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조

지아, 아이다호, 켄터키, 메릴랜드, 네바

다,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버지니

아, 워싱턴주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

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그로서리 아웃렛, 전국 36개 매장 폐점 결정…"너무 빠른 확장이 화근"
▶ 폐점 36곳 중 24곳은 동부 지역…해당 지역 매장의 30% 해당

▶ CEO "확장이 너무 빨랐다…직접 책임지고 문제 해결하겠다"

▶ 워싱턴주 포함 16개 주 운영 중…올해 150개 매장 리뉴얼도 병행

[사진=신문사DB] 그로서리 아울렛( Grocery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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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연습안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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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aekwondo Grandmasters 

Society(미국태권도고단자회·회장 

신재균)가 오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시카고에서 제24차 총회 및 2026

년 연례 컨벤션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Sheraton Suites Chicago 

O'Hare에서 열리며, 미국 전역과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및 미국인 태

권도 고단자들이 대거 참석해 태권도

의 전통과 미래를 논의하는 교류의 장

으로 마련된다.

컨벤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태권도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와 기술 향상은 

물론, 지도자 간 친목과 네트워크 강화

를 도모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는 ▲제24차 총회(Board of Directors 

Meeting) ▲제18회 미국 태권도 명예의 

전당 헌액식(Hall of Fame Awards) ▲

제6회 태권도 명인 헌액식(Myong-in 

Awards) ▲Hall of Fame Banquet 

▲태권도 세미나 및 교류 프로그램 등

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재균 회장은 “웅장한 마천루와 Cloud 

Gate, 아름다운 Lake Michigan의 풍

경을 자랑하는 시카고에서 컨벤션을 개

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많은 태권

도인들이 함께해 태권도의 가치와 전통

을 나누는 최고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미국태권도고단자회는 8~9단 정회원

과 5~7단 준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태권도 고단자 단체 중 하나로 평

가받고 있다.

이번 컨벤션은 미주 지역 태권도 발전

을 이끌어 온 고단자들의 경험과 철학

을 공유하고,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비

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특히 다양한 세대의 태권

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을 강

화하고 국제적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행사로 주목된다.

현재 참가 등록이 진행 중이며, 태권도

인과 가족 등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신

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와 참가 신

청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us-

grandmasters.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ustgsrocks@gmail.com(서범

석 사무총장)

<스포츠서울 시애틀>

미국태권도고단자회, 2026 연례 컨벤션 시카고서 개최
4월 10~12일 시카고서…태권도 전통과 미래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코스트코 회원 전용 자동차 구매 프로그

램을 통해 신차 가격을 크게 절약한 사

례가 소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재

정 정보 사이트 머니와이즈가 전했다.

머니와이즈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빈센

트 리브스는 새 차를 구입하려 했지만, 

딜러십의 강한 판매 압박과 복잡한 가격 

협상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

던 중 코스트코 매장에서 ‘코스트코 오토 

프로그램(Costco Auto Program)’ 안내 

전단을 보고 이를 통해 차량을 구매하기

로 결정했다. 리브스는 이 프로그램을 이

용해 2025년형 토요타 RAV4 하이브리

드를 구입했다. 해당 차량의 표시 가격

은 4만8,540달러였지만, 코스트코 프로

그램을 통해 3만6,720달러에 구매해 약 

1만1,0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다.

코스트코 자동차 프로그램은 코스트코

가 차량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

라, 제휴된 지역 자동차 딜러와 회원을 

연결해 사전에 협상된 가격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가격 흥

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딜러는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신차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러

한 회원 기반 자동차 구매 서비스에 대

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자동차 정보업

체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미국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은 약 5만326달

러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트코 프로

그램이 차량 구매 과정을 간소화하고 가

격 협상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지만, 최

저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딜러와 가격을 비교하고 금융 조건

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

고 있다. <조이시애틀뉴스>

코스트코 자동차 프로그램으로 신차 1만1천 달러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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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생활상담소(소장 김주미)가 청소년

기 자녀를 둔 한인 이민 가정 부모들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 세미나를 마련했

다. 이번 세미나는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

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청소년기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Growing Together with Teens)’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

시 30분부터 12시까지 페더럴웨이에 위

치한 시애틀 한사랑 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문화적·세대적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는 이민 1세 부

모와 2세 자녀 간의 간극을 줄이고, 효

과적인 소통 방법을 익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의는 워싱턴주 가족 관계 상담치료

사(Marriage & Family Therapist)로 

활동 중인 조민희 강사가 맡아 진행하

며, 총 4주 과정으로 구성된다.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가정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화법과 관계 회

복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차별 주요 내용은 ▲1주차: 청소년기 

자녀 이해와 부모 역할 재정립 ▲2주차: 

청소년기 자녀의 정신 건강과 감정 코칭 

▲3주차: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방법과 

소통 기술 ▲4주차: 부모의 정신·관계 

건강과 자기 돌봄 등이다.

세미나 관계자는 “급격한 신체적·정서

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 자녀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배우고 연

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가

정 내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 자녀

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으며, 선착순 18명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온라인 링크(https://tinyurl.

com/kcsc-parent-programs)를 통

해 가능하다.

세미나는 시애틀 한사랑 교회(33506 10th 

Pl. S. Federal Way, WA 98003)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한인생활상담

소(425-776-2400) 또는 박준림 부모교

육 스페셜리스트(junrim@kcsc-seattle.

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인생활상담소, 청소년 자녀 둔 부모 위한 4주 교육 세미나 개최

오는 5월 7일~28일 매주 목요일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시애틀 한사랑 교회에서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2026년 ‘

제14회 한국문화주간’ 행사를 앞두고 참

여 단체 모집에 나섰다. 다양한 분야의 

한인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이번 한국문화주간은 

2026년 한 해 동안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며, 시애틀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

다.상반기 행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진행

되며, 아시아태평양계(AAPI) 문화 행

사와 2026 북중미 월드컵, 미국 건국 250

주년 기념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다. 이어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을 주제로 한 전

통 문화 중심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분

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동포 문화예술 단체들

의 폭넓은 참여를 요청했다.

참여 단체 선정 기준은 ▲K-푸드, K-콘

텐츠, K-뷰티 등 K-이니셔티브 확산 

기여 ▲단체 간 협업 및 분야별 융합 프

로그램 ▲북중미 월드컵 및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사업과의 연계성 등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3월 20일

(금)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는 이메일(seattleculture@

mofa.go.kr)을 통해 진행된다. 또한 온

라인 설명회 일정과 참여 방법은 주시

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문화주간을 통해 시애틀 지역 사

회에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

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문화

예술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

란다”고 밝혔다.

시애틀총영사관, '2026 한국문화주간' 참여 단체 모집
오는 3월 20일(금) 오후 6시 신청서 마감…접수는 이메일로 진행

홍보 포스터.

������������������
전자신문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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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교육칼럼 

요즘 명문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환호를 지

르며 기뻐하는 모습을 종종 보고 듣는다. 이것

은 다음 주인 26일에 대부분의 아이비리그 대

학들이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절정에 다다를 것

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합격자들이 대부분이지

만, 미국에서는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방법에

는 세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고 한다. 물론 이 

방법들은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인 것들만 포함

하는 것은 아닌데, 첫째는 정문(front door)을 

통해 당당히 합격해 들어가는 것이요, 둘째는 

뒷문(back door)으로 슬쩍 들어가는 것이고, 

셋째는 옆문(side door)을 통해 몰래 들어가는 

것이다. 정문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터이고, 

뒷문은 기부금 입학자나 졸업생의 자녀가 사

용하는 문이라면, 옆문은 부정 행위를 통해 대

학에 입학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비유는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을 문지기(Gate keeper)

라고 부르는 것과 교묘하게 맞아떨어져 씁쓸한 

웃음을 자아낸다.

물론 이러한 비정상적인 대학 입학은 미국에

만 국한된 현상은 당연히 아니다. 한국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이 서류를 조작

해 대학(원)에 합격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

으켰었는데, 이러한 방식의 입시 부정은 미국

에서 옆문 합격이라고 부른다. 공산주의 국가

인 중국에서조차도 부정 입학이 성행했던 때

가 있었는데, 문화혁명 당시 모택동이 대학 입

학 시험인 고고(高考)를 1952년부터 77년까지 

폐지한 적이 있다. 이 시험 준비에 시간을 허

비하는 것이 비혁명적이라는 이유였는데, 이

러한 기준이 없어지자 당 간부들이 권력을 이

용해 자녀를 대학에 부정으로 입학시키는 것

이 유행했고, 이러한 방식은 뒷문 입학이라고 

불리웠다. 기록에 의하면, “뒷문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상당히 널리 퍼져 있

다. 고급간부 중급간부의 경우, 직권을 이용해

서 자식들을 뒷문으로 넣는 경우가 더 많다. 위

에서 행하니 아래서 본받는다.”

다시 미국의 경우로 돌아가 보자. 지난 2021년 

이맘때쯤 넷플릭스가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을 방영했었다. “Operation Varsity Blues”라

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2019년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대학 입시 비리 사건의 전모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여기

에서 다룬 각기 다른 문의 입학을 조금 더 살

펴보자: 첫 번째인 정문은 문자 그대로 정상적

인 입학 사정의 과정을 통과해 대학에 정상적

으로 입학하는 것이다. 남들처럼, 정식의 입학 

사정에서 고교 성적과 시험 성적, 그리고 과외 

활동 경력 등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당당히 합

격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좁은 문이다. 두 번째

인 뒷문은 대학에 발전 기금을 기부하거나 졸

업생 자녀로서의 특혜를 입학 사정에서 부여받

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가리킨다. 발전 기금

을 내고 건물을 지어 줌으로써 대학의 구성원

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도 혜택을 본다는 대학 측의 변명이 일

말의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으나 돈 있는 분들

의 자녀들이 쥔 금수저 밑에 드리운 어두운 그

늘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확인할 수

는 없으나, 영화의 한 출연자는 최고 명문대의 

경우 3천-4천만 달러는 내야 된다고 한다. 또

한, 해당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금 모금에 

충성스런 졸업생들의 자녀에게 약간의 가산

점을 부여하여 입학 사정에서 특혜를 주는 것

도 사립 학교의 특성상 온전히 부정하기 어려

운 면이 없지는 않으나, 분명히 다른 경쟁자들

의 관점에서 공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이 뒷문 이용자들의 경우가 옆문 이용자

들의 경우와 판이하게 다른 점은 이 경우는 꼭 

합격된다는 보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 캘리포니아 입학 컨설턴트

인 윌리엄 싱어가 개구멍처럼 만든 옆문을 사

용하는 경우는 합격이 완전 보장된다. 싱어가 

사용한 옆문 사용 방법을 크게 대별하면 두 가

지인데, 간략히 소개하면 이렇다: 첫째 방식은 

학생에게 조작된 서류 등을 통해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뒤(SAT/ACT는 신체적 정신

적 결함이 있을 경우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고 

따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함), 시험 도사

인 하버드 졸업생 마크 리델이 주변에서 기다

리고 있다가 그 시험을 자신도 보고 학생의 답

안지를 고쳐 제출했다. 1600점 만점의 시험에서 

적어도 1400점을 보장한 싱어에게 학부모들은 

약 7만 5천 불을 건넸고, 싱어가 이중 건당 1만 

불 정도를 리델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의 방식은 해당 스포츠에 잼뱅이인 학

생이라도 지원 대학의 특정 종목 코치를 매수

해 체육 특기자로 입학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

식의 대상이 된 체육 종목은 소위 취약 스포츠

로 풋볼이나 농구처럼 선수 스카웃이나 선수로

서의 활동이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종목이 아

니어서, 입학 후에 그 종목의 선수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이목도 끌지 않는 종목을 선

택해 그 코치를 돈으로 매수했다. 이것이 가능

했던 이유로는, 대학의 입학처들은 해당 종목

의 코치가 추천하고 선발하는 경우, 거의 문제

를 삼지 않기에 이런 방식이 가능했다는 것이

다. 이러니, 온라인상에 떠도는 다른 유명 선수

의 사진이나 프로필을 변조해, 지원하는 학교

의 해당 종목 코치에게 보내 자료로 제출하게 

하는 등의 문서 변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함은 당연지사이어

서, 이 사건에 학생들 본인은 연루 사실을 몰랐

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부정 입학

자들은 학교로부터 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미 부정 행위에 연루된 대부분의 코치들은 

학교 당국으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으니 인

과응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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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센터 전면 개보수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당초 예상보다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시애틀 센터 재단의 롭 

존슨 사무총장은 올 가을 주민 투표에 

부칠 채권 발행 규모를 기존의 약 10억 

달러에서 13억~15억 달러로 상향 조정

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도 

시애틀 센터에 국한하지 않고, 베나로야 

홀, 5번가 극장, 파라마운트 극장 등 도

심 주요 문화시설로 넓히는 방향이 검

토되고 있다.

시애틀 센터는 현재 최소 5억 달러 규모

의 유지보수 수요가 쌓인 상태다. 냉난

방·공조(HVAC) 시스템과 각종 유틸

리티 설비의 노후화가 일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아머리(Armory) 

건물과 모노레일 역사 등 상징적인 시

설의 현대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존슨 사무총장은 "앞으로 25년이나 30

년을 또 덕테이프와 선의로 버텨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문화의 심장부에 

진정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

다. 재단이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는 시애틀 주민의 91%가 시애틀 센터

에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 채권 발행으로 방향 

전환… 주민 투표 문턱은 높아져 재단 

측은 당초 재산세 징수액을 즉시 지출

하는 방식의 부담금(levy) 형태를 검토

했으나, 이번에 채권(bond) 발행으로 

방향을 바꿨다. 채권 방식은 목돈을 먼

저 확보해 대규모 자본 투자에 활용한 

뒤 수십 년에 걸쳐 재산세로 상환하는 

구조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두 방식 모

두 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에서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채권 발행은 주민 투표에서 60%

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 반면, 부담

금은 단순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치적 위험 부담이 커지는 셈이지만, 재

단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충분

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채권은 

시의 재산세 법적 상한에 포함되지 않

는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시애틀시가 

재산세 한도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

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베나로야 홀·파라마운트 등 도심 문

화시설도 지원 대상에 이번 제안의 주목

할 만한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다. 존

슨 사무총장은 베나로야 홀, 시애틀 씨

어터 그룹(STG), 타운 홀 등 도심 문화

기관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 가능 시설 목록은 아직 확

정되지 않았으나, 시애틀 센터 관련 필

요액이 10억~13억 달러로 추정되는 만

큼, 나머지 약 2억 달러가 다른 문화시

설에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소유 시설인 베나로야 홀은 향후 5

년간 최소 3,200만 달러의 보수가 필요

한 상태다. 

냉난방 시스템과 엘리베이터, 지붕 교체 

공사가 주요 항목이다. 베나로야 홀 운

영을 맡은 시애틀 심포니의 마리아 K. 

양 대표 겸 개발·사업 담당 임원은 "인

프라 수요가 수년간 미뤄져 왔으며, 이

미 교체 시기가 지난 시설들이 심포니와 

각종 프로그램 전체에 실질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STG의 조시 라벨 

사무총장은 파라마운트, 케리 홀, 무어, 

넵튠, 5번가 극장 등을 운영하는 STG

가 노후화된 인프라로 인해 총 1억 달

러 이상의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

혔다. 5번가 극장의 하역장 재건, 무어 

극장의 무대 격자 시스템 교체, 파라마

운트 극장의 돔 미장 복원 및 외벽 보

강 등이 주요 과제다. 1915년에 건립된 

랭스턴 휴즈 공연예술원, 100년에 가까

운 그린 레이크 배스하우스 등 역사적 

문화시설들도 잠재적 수혜 대상으로 거

론되고 있다. 

◈ 2024년부터 추진… 윌슨 시장 결단

이 최대 관건 시애틀 센터 대규모 투자 

논의는 2024년 브루스 하렐 당시 시장

의 지지 속에 시작됐다. 예술·관광·

시민·재계 등 각 분야 저명인사 약 50

명으로 구성된 연합체가 1년 이상에 걸

쳐 시애틀 센터 수요 분석과 계획 수립

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케이

티 윌슨 시장의 당선으로 추진 일정에 

불확실성이 생겼다. 윌슨 시장은 선거 

기간 문화시설보다 주거·노숙자 쉼터·

보육 등을 우선순위로 내세웠기 때문이

다. 또한 시애틀시가 재산세 법적 상한

에 근접하고 있어 윌슨 시장이 어떤 사

업을 우선시할지가 최대 변수가 되고 있

다. 현재까지 시장 측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애틀 

센터를 담당하는 시의회 위원회 위원장

인 롭 사카 시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제

를 미룰 수는 없다"면서도 채권 발행이 

반드시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최소한 어

느 정도를 해야 센터 본연의 위상을 되

살릴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

했다. 존슨 사무총장은 윌슨 시장이 공

식 승인을 결정하고 시의회에 안건을 상

정하는 것을 이번 여름 안에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시애틀 센터, 최소 5억 달러 유지보수 필요… 노후화 심각
▶ 시애틀 센터 재단, 채권 발행 규모 기존 10억 달러에서 최대 15억 달러로 상향 조정

▶ 베나로야 홀·파라마운트·5번가 극장 등 도심 문화시설로 지원 범위 확대

▶ 윌슨 시장 공식 승인 여부가 관건… 시의회 통과 후 올 가을 주민 투표 추진 목표

[사진=김승규기자]  행사장중인 시애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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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어렵고 힘든 분들의 케이스를 대하다 

보면 어떤 날은 잠도 못 자고 새벽녘에 일어

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고 꼬박 밤을 새

울 때도 많았다.요즈음이 그랬다.어려운 상

황인 그분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

을까?고민을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런저런 사례를 리서치를 해보다가 뜬눈으

로 그냥 아침을 맞았다.트럼프 정권이 들어

서면서 우리가 돕는 이들의 베네핏이나 필

요한 약들에 대한 제한이 심해져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층 더 고달프다.이 사

람들을 돕는 우리들은 더 바쁘고 일이 많아

졌다.보통 날 아침에는 그냥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직장에 가곤 하지만 다른 주에 

사는 아들이 일 때문에 이곳 시애틀 집에 와 

있는 중이라 아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루고루 해 먹이고 싶어서 어제 저녁에 물

에 담가 놓은 녹두를 갈아서 돼지고기 볶아 

넣고 김치 물에 씻어서 송송 썰어 아들 아

이가 좋아하는 녹두부침개를 해놓고 나니 7

시까지 사무실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 급

하게 되었다.시계를 보니 6시가 조금 넘어

서 직장까지 운전을 할 시간을 계산해 보니 

샤워할 시간도 급해서 초간단 샤워로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서는 급하게 

차를 몰아서 겨우 7시에 딱 맞게 사무실에 

도착하였다.아직 사무실에 오지 않아도 될 

시간이지만 나는 아침 모든 직원들이 출근

하기 전의 시간에 미리 와서 일을 시작하면

서 혼자만의 텅 빈 사무실에서의 일을 즐긴

다.물론 일찍 출근을 하니 다른 직원들보다 

더 일찍 퇴근이 가능하다.우리는 케이스대

로 일을 하니 출퇴근이 자유로운 편이다.생

각해 보니 2011년 생활상담소(지금은 활성

화 있게 일을 잘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생활

상담소가 라이선스를 빼앗긴 채 문을 닫고

서 아무런 일을 못 하고 있을 때 생활상담

소의 빼앗긴 라이선스를 스노호미쉬에서 소

셜 워커로 일하는 박지은 소셜 워커와 함께 

라이선스를 다시 찾아와맨파워도 없고 일

손이 없는 생활상담소를 어찌하나 고민 고

민하다가6명의 훌륭한 자원봉사분들과 함

께 아침 7시부터 3시까지 내 직장인 킹카운

티에서 일을 마치고는 매일 3시부터 저녁 8

시까지 상담소가 있던 호순이 식당 위층에 

와서 상담소 재건을 위해 거의 하루도 빠짐

이 없이 출근을 하며 케이스 빌드업을 해놓

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까지 준비

해 놓은 데 1년여간을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여 생활상담소 모금의 밤을 열어 그때 3

만 5천 불이라는 기금을 마련해 놓고 이미 

매일 강행군하느라 몸에 무리가 와 살이 20

파운드가 빠진 내 몸을 추스리느라 상담소 

일을 떠났었다.

바쁘게 아침나절의 시간을 마치고 나서는 

근처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누워 

있는 homeless 사람들을 바라며 얼마나 불

편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요즈음 내 마음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이슈 때문에 지속적

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지

만 쉽게 정리가 되질 않았다.직장을 마치고 

렌톤에 있는 모임에 참석을 하고 405를 타

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차가 밀려서 차는 

거의 주차해 놓은 상태이다.와우! 405 렌톤

으로 들어가는 길은 거의 매일 팩이다.마치 

캘리포니아 도로 선상에서 차가 팩되어 있

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가족이 있는 캘리포

니아에는 자주 가는데 어쩌다 길을 나서면 

두세 시간은 길에서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

여서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살기에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차가 움직이기를 

기다려도 차는 전혀 자리를 움직일 수도 없

어서 아까 회의 시간에 지속적으로 울렸던 

전화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열어보니 세 통

의 전화가 와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는 처

음 보는 전화였다.그래서 처음 보는 전화에 

다이얼을 돌리고 기다리니 상대방에서 아주 

밝은 목소리를 가진 여자분이 전화를 받는

다. <다음 호에 계속>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지나 채
킹카운티 멘탈 헬스 카운슬러

일상 생활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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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구를 보낼까?

종교칼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

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

다 나를 보내소서 ... ...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

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

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

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

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

까지니이까 ..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

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

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

라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

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

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

의 그루터기니라”(사 6: 8-13).

이사야 한 사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

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 그들은 들어도 

보아도 못 깨달을 것이라고 하신다. AI와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강퍅해

지고 세상에 속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믿

지 않는다.

교회에 다니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형식적

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 종

의 가는 길이 험하고 강하게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죄를 지적하고 올바로 외치지 못

하고 부드럽게 위로하고 듣기 좋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전

하고 위로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대로 전하면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요즈음에는 미국 신학교가 비고 학생 모집

이 힘들고 한국도 신학교가 어렵다고 한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 심한 기근으로 

고생할 때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

명과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데 바알의 제단은 제사가 상달되지 않았고 

엘리야 제단에는 불이 내려서 다 태워 백

성들을 놀라게 하고 그 기세로 바알 선지

자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산 위에서 엘리

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큰비가 쏟아졌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건만 엘리야를 

죽이려는 왕비 이세벨의 추격에 엘리야는 

홀로 호렙산으로 도망치고 나만 홀로 남았

으니 이제 죽여 주시라고 호소한다. 그러

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숨

어 있는 자 7000명이 있다고 하시고 엘리

야에게 새 사명을 주셨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지라도 내 동족 유대 백성들을 구원해 주

시기를 소원했다. 예수님께서도 선민이라

고 구원받았다고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게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이를 갈 

것이라고 하셨고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미

움을 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고 대적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

님은 왜 전하라고 하시는가?

이사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방

법을 묻지 않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시기를 물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

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

는 황폐하게 되며 ...” 전쟁으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쓰나미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

고 땅도 황폐해질 때에 사람들은 땅에 소

망을 잃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천국을 사모

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하셨다.

이란에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

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신앙은 너

무나 간절하고 순교를 각오하는 신앙생활

로 자유 세계에서 믿는 엉터리 신앙생활과

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들었다.

우크라이나에 계속 선교 가시려고 우버 택

시 운전을 하시는 87세의 김 바울 목사님이 

계시다. 러시아에서 오래 선교 생활을 하시

고 천사 합창단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한

국어로 찬송을 많이 부르고 세계를 다녔다.

러시아에서 한국을 침공하러 왔었던 장교

들에게 물질을 주면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그들이 목사님들이 되셔서 큰 교회도 세웠

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가셔서 그곳 소녀

들에게 찬양을 한국어로 가르치고 한국으

로 데리고 오셔서 공연도 하셨다.

대한민국이 잘 살고 부유해지고 선진국이 

된 것은 좋지만 사람들이 해외여행과 오락

과 사치와 방종으로 흐르고 주님을 떠나고 

나만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풍조가 좋은 것

이 아니다. 70년 전 내가 어릴 때의 한국

은 너무나 가난했고 교회에서 집에서 어머

니께서 안타깝게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

으며 내가 은혜받고 용감하게 사모가 되었

고 나의 자녀들도 다 주의 길을 가고 있다.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에

게 거룩한 씨를 뿌렸고 마지막 세상에서 그

루터기가 되고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오 주님, 악한 세대에 사명자가 되어 “나를 

보내 주소서” 하게 하소서.

저자 나은혜

범죄예방을 위해 레이븐경비회사로 연락주세요.

Tel: 253.353.3663  /  Web : WFPDICI.com

현재 호텔/모텔/상가/건물/빌딩 관리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문제가 있으신가요?

민사·형사소송 사건증거수집업무 배우자 종업원

개인 신원조회업무 학력 범죄

레이븐 공인탐정사에서는 24시간안에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못 찾을 시 의뢰비를 받지 않습니다.

RAVEN LEGAL TASK FORCE
RAVEN SECURITY ENFORCEMENT AGENCY #858
ARMED SECURITY PRINCIPAL #79760
RAVEN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2037
RAVEN ARMED PRIVATE INVESTIGATOR PRINCIPAL #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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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206) 371-4620
Email. ykim13@ft.newyorklife.com

안정적인 재정을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도나 안내서는 
필요없습니다.

평생연금* 은퇴계획 상속계획

생명보험 연금보험 간병보험
*Issued by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or New York Life Insurance and Annuity Corporation,
  a subsidiary of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가장 효율적인 재정관리 및 은퇴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침묵의 장기' 담도·췌장 질환, ERCP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잡다

휴람칼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침묵의 장기로 

우리 몸의 소화와 대사 과정의 핵심적인 기

능을 담당하는 담도와 췌장 질환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소화기내

과 도민영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

아보고자 한다.

우리 몸의 소화 기관 가운데 담도와 췌장은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

한다. 담도는 간에서 생성된 담즙을 십이지

장으로 운반해 지방 소화를 돕고, 췌장은 각

종 소화 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해 영양소 흡

수와 혈당 조절을 조율한다. 하지만 복강 깊

숙한 뒤쪽에 위치해 있어 영상검사만으로는 

이상을 발견하기 쉽지 않고, 초기 자각 증상

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

담도·췌장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은 담도결

석이다. 담낭에서 생성된 결석이 담관으로 

이동하거나 담관 내에서 직접 형성되면서 담

즙 흐름을 막아 염증과 통증을 유발한다. 이 

외에도 담관 협착, 췌장 질환에 의한 담관 압

박, 만성염증으로 담도질환이 발생하기도 한

다. 고령이나 비만, 고지방 식습관, 당뇨병, 

간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단순 소화불량이나 일시

적 복통과 유사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

는 점이다. 황달과 복통, 발열,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담도 폐쇄나 급

성 담관염, 췌장염 등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

도 적지 않다. 또한 담관과 췌관은 구조가 복

잡해 CT나 MRI 등 영상 검사만으로는 병변

을 세밀히 확인하거나 즉각적인 치료를 시행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진단이 까다로운 췌담도 질환을 정확

히 평가하고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시술이 

‘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조영술(ERCP)’이

다. ERCP는 입을 통해 십이지장까지 내시

경 삽입 후 담관과 췌장 관을 확인한 뒤 조

영제를 주입해 X-ray로 병변을 정밀하게 관

찰하며 진단과 동시에 결석 제거, 협착 확장, 

스텐트 삽입 등 치료까지 시행할 수 있다. 과

거에는 개복 수술이 불가피했던 많은 췌담관 

질환을 이제는 내시경 시술만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RCP는 담도와 췌장관 내부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정확도가 높다. 특히 담도 결석과 담

관 폐쇄로 인한 황달과 담관염의 경우, 신속

한 담즙 배출로 증상 개선과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ERCP는 개복수술에 비해 

신체적 부담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아 고령 

환자와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기저질환자에

게도 적용할 수 있다. 적절한 시기 ERCP를 

시행하면 응급 수술을 피하고 환자 예후를 개

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ERCP는 고난도 시술로, 의료진의 전

문성과 풍부한 임상 경험이 중요하다. 숙련

된 의료진과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신

속한 대응 체계는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췌

장염, 출혈, 천공 등 합병증 위험을 최소화하

는 핵심 요소다.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

템이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안전성

을 높일 수 있다.

췌담도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발견

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이 중

요하다. 복부 초음파, CT, 혈액검사 등을 통

해 담도 확장이나 간 수치 이상을 조기에 확

인하면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원인 불명의 황달

이나 반복되는 복통, 설명되지 않는 간 수치 

이상이 지속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전문 진료

를 통해 정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침묵의 장

기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 도움말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화기

내과 도민영 전문의

“'침묵의 장기' 담도·췌장 질환, ERCP로 진

단과 치료를 동시에 잡다”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

사업부 에스더 나 이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

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 선정 - 진료 예약 – 

치료 – 사후 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

릴 것입니다.

▲문의: 206-779-5382(에스더 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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